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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학 등록금이 10만 달러 대로 치솟아 학자

금 대출 부담이 막중해 지면서 학생들은 대

학 선택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보스톤글

로브는 12일 최근 회자되고 있는 투자대비

수익율(ROI) 분석도구로 대학의 가치를 분

석해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최근 교육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

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ROI 분석 도구에 따

르면, 대학교육은 대체로 가치가 있지만 반

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보다 무엇을 전공하

는지가 미래 재정적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투자수익율 즉 ROI는 기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 쓰이는 분석 도구 중 하나

다. 

대학 학위,가치있나?
투자수익율로 본 가치
논쟁 뜨거워

NIH 기금 감축시 MA주 5억5천만 달러 손실, 한인사회도 타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

럼프 행정부가 국립보건원(NIH)의 ‘간접

비’ 감축을 추진하면서 매사추세츠 대학 등

연구 기관들의 보조금 손실액이 총 5억5천만

달러로 추산됐다. 이 같은 손실은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한인사회도 이를 피

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NIH는 지난 7일 각종 대학 병원 및 연구기

관의 소위 간접비(indirect costs, or overhead

expense) 지원 비율을 최대 15%까지 제한하

겠다고 밝혔다. NIH는 각 연구기관의 전기요

금, 실험실 장비, 실험실 렌트 비용, 각종 유지

보수 인건비 등의 간접비에 대해 상당부분을

환급해왔다. 

간접비의 환급 비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NIH의 간접비 지원 비율을 대폭 낮춤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이 이번달 말로 예정된 심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 주목되는 이유다

▶▶8면으로 계속

생명과학계의 연구 중단, 위축 매스주에 큰 경제적 타격 
생명과학 종사자 많은 한인사회 경제에도 손실 불가피

▶▶6면으로 계속

대부분의 대학교육은 투자대비 수익율이 좋아
STEM 소득 높고, 일부 인문사회전공은 순손실을 기록
투자수익율로만 대학 분석 불가능, 대학 선택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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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로건 공항 터미널 E에 5,000대 규모
새 주차장 건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

매스포트)이 보스톤 로건 국제공항

터미널 E에 대규모 신규 주차장을

건설한다. 총 5,000대의 차량을 수용

할 수 있는 이 주차장은 코로나 팬데

믹으로 인해 연기됐던 확장 계획의

일부로, 항공 수요 회복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한국 방문시 자주 이용하는 터미

널 E 앞 지상 주차장은 그동안 운영

이 중단됐으며, 반드시 운전자가 있

어야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손님 배

웅 시에는 센트럴 주차장에 주차하

고 터미널 E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

이 있었다. 

스웨덴 건설 대기업 스칸스카

(Skanska)는 올해 초 72만 5,000평방

피트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완공 목표는 2028년이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달러다. 이번

주차장은 로건 공항 센트럴 주차장

과 차량용 교량으로 연결되며 보행

자용 다리를 통해 터미널 E 및 터미

널 C를 잇는 다. 도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8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

로건 공항은 현재 약 1만 6,500개의

유료 주차 공간을 운영 중이며, 이번

주차장 신설이 완료되면 총 2만 1,000

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스포트는 2010년대부터 추가 주

차장 건설을 계획해왔다. 당시에는

터미널 E 인근에 소규모 주차장을

짓고, 별도로 경제적인 주차 시설을

확장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하지만

이후 매스포트는 한 곳에 모든 주차

공간을 집중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라고 판단하고, 터미널 E 맞은편 지

상 주차장을 대체하는 대규모 주차

장 건설을 결정했다.

이는 로건 공항 이용객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2024년 로건 공항 이용

객 수는 약 4,370만 명으로, 팬데믹 이

전인 2019년의 역대 최고 기록(4,260

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국제선 터

미널인 터미널 E의 이용객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매사추세츠 항만청

CEO 리치 데이비(Rich Davey)는 "

지금이야말로 주차장 확장을 추진

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문제를 고

려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공항과 보스톤 사우스 스테이션

을 연결하는 실버라인 버스 노선을 2

배 증편하고, 교외 지역을 오가는 로

건 익스프레스(Logan Express) 버

스 운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

항 내 지상 차량 서비스의 상당 부분

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며, 이 작업

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해당 전환 작업

은 2027년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뉴햄

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

인회, 주 보스턴 총영사관이 공

동 주최하는 삼일절 106주년 기

념식이 오는 3월 1일 토요일 열

린다.

2025년 기념식은 오후 2시부

터 북부 보스톤 교회(224 Lowell

St. Andover, MA 01810)에서 진

행되며, 보스톤 한인 사회가 함

께 모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

리고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애국선열

을 기리는 국민의례와 독립선언

서 낭독, 3.1절의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된다. 또한, 기념사와 축사

등을 통해 삼일절의 역사적 의

미를 되새기며, 차세대 한인들

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심어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일절 기념식은 북부

보스톤 교회와 보스톤 코리아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인사회, 삼일절 106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 등 국제선 이용객 급증에 따른 대응… 총 4억5천만 달러 투입 2028년 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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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포트, 우버·리프트 공항 이용료 인상 검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

매스포트)이 보스톤 로건국제공항

에서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이

용 시 부과하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매스포트는 우버 등 차량 공

유 서비스 이용 시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마다 3.25달러의 추

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우버

등의 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에

게 전가되고 있다. 공항을 이용시 요

금이 조금 더 비싼 이유다.  

매스포트는 오는 7월부터 이 요금

을 편도 5.50달러로 인상하고, 2027년

7월부터는 7.50달러로 추가 인상하

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승

객들은 왕복 최대 15달러의 추가 요

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매스포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

면, 이번 요금 인상은 "승객들의 이

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지상 교통 인

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스포트의 2024회계연도 보고서

에 따르면, 승차 공유 서비스의 공항

이용료만으로 1,560만 달러의 수익

을 올렸다. 이는 전년도 1,370만 달러

에서 1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로건공항에서 우버·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승객 수도 약 14% 증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로건공항을 이

용한 승객은 4,3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약 30%가

우버·리프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로건공항에서 가장 많

이 이용된 교통수단이다.

매스포트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

된 재원을 공항 인프라 확충에 투입

할 계획이다. 주요 재원 사용처는 터

미널 E 신규 주차장 건설, 보스턴 외

곽에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로건 익

스프레스(Logan Express) 버스 개

선,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 등이다

. 

현재 논의 중인 요금 인상안에는

택시 요금 조정도 포함됐다. 현재 택

시 픽업 요금은 2.25달러이지만, 2027

년까지 5.5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택시 하차 요금은 현재와 같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공항 주

차장 요금, 리무진 픽업 요금도 인상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

과 공항 이용객들의 반발이 예상된

다. 미국 내 주요 공항에서도 승차 공

유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

하고 있지만, 매스포트의 이번 인상

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보스톤글로브의 지적이다. 현재

로드아일랜드 T. F. 그린 국제공항

은 편도 3.50달러, 카고 오헤어 국제

공항은 편도 5달러, 샌프란시스코 국

제공항은 편도 5.5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매스포트 이사회는 오는 3월 회의

에서 최종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대형 유통업체 트레

이더 조와 코스트코가 계란 구매

를 제한했다. 최근 조류독감 확

산으로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소

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트레이더 조는 10일 “전국 매

장에서 고객 1인당 하루 한 카튼

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

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도 일부

매장에서 고객 1인당 최대 3판까

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보스턴 백베이에 위치한 트레

이더 조 매장에서는 계란 진열대

에 “1인당 한 판씩 구매를 부탁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

됐다. 매장 매니저 새뮤얼 킴은

“고객들이 처음에는 놀라지만,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계란 공급 부

족으로 인한 것이다. 조류독감

확산으로 미국 내 수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계란 생산량

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계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나 급등했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구매

제한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

다. 일부 가정에서는 하루 한 판

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

다. 전문가들은 계란 대체 식품

을 고려하거나, 단백질 섭취를

위한 다른 식품 소비를 늘리는 것

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미국 농무부와 유통업체들은

계란 공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

색 중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류

독감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트레이더 조, 코스트코  계란 판매 제한…
조류독감 여파왕복 최대 15달러 부과 가능성, 공항 이용 더 비싸질 듯 

로건공항, 차량 혼잡 완화 위한 요금 조정 추진

미국 전역서 계란 품귀 현상… 소비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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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최대 병원, 사상 최대 규모 구조조정 단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최대 병원인 매스

제 너 럴  브 리 감 (Mass General

Brigham, MGB)이 향후 2개월간 수

백 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10일 발

표했다. 이는 병원 역사상 가장 큰 규

모의 구조조정으로, 산하 12개 병원

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MGB는 약 8만 2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최대 민

간 기업이다. 경영진은 구체적인 해

고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간

최소 2억 달러($200million)의 인건

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는 병원 그룹의 급여와 복지혜

택 비용의 약 2%에 해당한다. 해고

는 지난 주 1차적으로 진행된 후, 오

는 3월 2차로 이뤄지며 병원간의 통

합이 진전되는 경우 추가적인 해고

가 진행될 계획이다. 

MGB의 제니퍼 스트리트(Jen-

nifer Street)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

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

의 의료 시스템이 겪고 있는 지속적

인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향

후 2년간 2억 5천만 달러(약 3,340억

원) 규모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며

"우리는 미래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MGB는 이번 인원감축이 행정 및

관리 부문에 집중될 것이며, 환자 진

료를 담당하는 일선의 의료진과 지

원 인력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강조했다. 병원은 일부 직책을 통

합하고 공석이 된 자리도 축소할 계

획이다.

MGB의 최고경영자(CEO) 앤 클

리반스키(Anne Klibanski) 박사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만약 지금 우리

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결단을 내리

지 않는다면, 이는 장래 의료 시스템

의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MGB의 최근 재무 보고서에 따르

면, 2024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출

206억 달러 중 4,500만 달러의 영업 이

익을 기록했다. 총 순이익은 20억 달

러에 달했으며, 이는 탄탄한 투자 자

산 덕분이었다.

전문가들은 MGB가 최소한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향후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적인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보스턴대학교 보건대학원

의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로젠블룸은

이번 해고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

이기 보다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MGB도 이번 구조조정이 조직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

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전 주내 1,2

위 병원인 매사추세츠종합병원과 브

리검앤드위먼스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것이다. 

MGB 경영진은 연방 정부의 코로

나19 지원금과 일회성 재정 지원 덕

분에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으

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적인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빠르

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병원

구조이며 이는 민영 및 공공 보험사

들이 늘 의료수가를 낮추도록 압박

을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MGB의 병원들은 최근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병상 부

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

실 환자가 제때 병실로 이동하지 못

하는 등 운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병원들은 환자가 퇴원할 때 한 번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어, 장기 입원

환자가 증가할수록 수익성에 악영향

을 미친다. 결국 어느 때보다 일손이

바쁘지만 수익성은 이에 미치지 못

하다는 것이다. 

MGB가 보유한 수십억 달러 규모

의 투자 자산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지만, 경영진은 이 자금을 의

료 연구 및 병원 시설 확장 프로젝트

에 사용해야 한다며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MGB는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에 20억 달러(약 2조 6천억 원) 규모

의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의료진 사이에서는 병원 운

영의 기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MGB는 두 병원의

34개 의료 부서를 합병한다고 발표

하며 일자리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의료진의 반발 속에서 노

동조합 결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4

년에는 MGB 산하 세일럼 병원

(Salem Hospital)에서 노조가 결성

됐고, 지난 해 말에는 300명 이상의 1

차 진료 의사들이 노조 결성 절차에

돌입했다.

hsb@bostonkorea.com

매스재너럴브리검, 2억 달러 인건비 절감 목표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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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 또다시 매사추세츠서 급증 … '쓰나미'경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전역에서 플

루가 이례적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

다. 플루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환

자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전인 5년

전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매사추세츠 보건당국에 따르면

, 올겨울 플루는 1월 초 정점을 찍

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

게 다시 급증했다. 연방 통계에 따

르면 전국적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

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류 인

플루엔자가 유전자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더욱 쉽게 전염될 수 있

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했을 가능성

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최근 병원

을 찾는 환자의 10% 이상이 플루

증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며, 이는 전

형적인 플루 징후다. 그러나 플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

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

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플루 시

즌의 절정기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

의 약 6~7%가 플루와 관련된 증상

을 보인다.

유매스 우스터메디컬센터의 감

염병 전문가 샌디프 주발(Sandeep

Jubbal) 박사(는 현재 상황을 "지

금은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하수도 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동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코로나

19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는 1월 초 정점을 찍은 후 급

감했다. 최근까지 기승을 부렸던

노로바이러스 역시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반면 플루 바이러스는 여

전히 증가세다.

이 현상을 ‘바이러스 간섭

(viral interference)’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바이러스가 강하게 유

행하면 다른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

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플루가 이렇게 강력한 두

번째 급증을 보이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주발 박사는 "상대

적으로 따뜻했던 1월 날씨가 플루

확산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플루는

추운 날씨에서 더 활발하게 전파된

다.

이번 플루 급증은 H5N1 조류 인

플루엔자 감염  증가와 겹치고 있

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현재 가금

류 및 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며, 미국 내 인간 감염 사례는

아직 67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

문가들은 플루가 장기간 유행할 경

우, 조류 인플루엔자가 플루 환자

의 체내에서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

게 더 쉽게 전염될 가능성을 높다

고 지적했다. 

"우리는 H5N1이 가축과 조류 사

이에서 널리 퍼지는 상황을 심각하

게 바라보고 있다."

브리감앤위먼스의 감염병 전문

의 폴 색스(Paul Sax) 박사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전파되는

능력을 획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

라고 말했다.

이번 플루 확산의 또 다른 문제

는 예방 접종률 감소다. 매사추세

츠주에서는 현재까지 인구의 38%

만이 플루 백신을 맞았으며, 이는

2021년 45% 이상이 접종한 것에 비

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미국 전체

적으로도 2020년 이후 플루 예방 접

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

며,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

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플루 예방 접종이 아

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감염

병 전문가들은 이번 플루 급증이

수 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

며, 백신이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

다.

만약 플루에 걸렸다면 항바이러

스제를 빠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 색스 박사는 감염 초기일수

록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가 높다

고 강조했다.

현재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5일

간 복용하는 타미플루(Tamiflu)가

있으며, 한 알만 복용하는 발록사

비어(Baloxavir)도 있다. 다만 발

록사비어는 가격이 비싸고 보험 적

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 중 고위험군(노약자,

면역저하자 등)이 있을 경우, 일반

용량의 절반을 복용하는 타미플루

예방 요법을 통해 감염을 막는 것

도 고려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의료 전문가들, 조류 인플루엔자 변이 위험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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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주 포함 22개 주, NIH 간접비 삭감 반발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

세츠주를 비롯한 2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

립보건원(NIH) 연구 기금 삭감 조치에 반발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IH 자금 지원

축소가 연구 기관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과

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매사추세츠주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은10일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매사추세츠 연방지

방법원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

출했다. 행정절차법은 연방 정부 기관이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연구 기금 정책을 변경

해, 연구 기관과 공공 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초

래했다고 주장한다.

캠벨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는

미국 의료 연구의 중심지이며, 생명을 구하고 일

자리를 창출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명문 연구 기

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

법적인 조치가 경제를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훼

손하며, 공공 보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조치는 NIH의 연구비 지원 중 간

접비(indirect costs) 환급을 일률적으로 1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간접비는 연구비가 지급되

는 대학·병원 등이 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

비 구입 및 유지비, 시설 유지비, 전기료, 실험실

공간 사용료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다. NIH

는 그동안 연구 기관별로 간접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이 기존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캘리포니아, 뉴욕에 이어

NIH 연구비를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지역이다.

지난해에만 약 35억 달러($3.5billion)를 지원받

아 알츠하이머, 약물 남용, 백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의료연구연합(United for

Medical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하버드대

학교, 다나-파버 암연구소, 유매스 등 219개 기

관에서 5,0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됐

으며, 이로 인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80억 달러($8 billion)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버드, MIT, BU 등 재단 운영기금이 비

교적 큰 부유한 사립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

학과 연구기관들은 등록금과 NIH의 기금지원

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 연구

기관들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NIH 연구비 삭감이 직접적인 타

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테네시대학교의 로버

트 켈첸  교수는 "이번 조치는 사전 공지 없이 회

계연도 중반에 시행돼 연구 기관들이 적절한 대

응을 할 시간조차 없다"며 "병원과 대학들이 기

존 연구를 중단하고 미래 연구 계획을 축소할 가

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행정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NIH 연구

비 삭감에 대해 "하버드, 예일, 존스홉킨스 등의

간접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는 사실상

연구비를 빼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

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간접비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비는 연구 기관 운영

에 필수적인 장비, 건물 유지 및 실험실 비용, 행

정비용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NIH 자금 삭감 조치는 의료

연구의 세계적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의료 및 생명과

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왔으며, NIH를 통한

연구 지원이 그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

나 이번 조치로 인해 연구 환경이 악화될 경우

유능한 과학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연구 프

로젝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기관마다 차등을 두었다. 하버드대학의

경우 간접비 사용자금의 최대 69%까지

환급을 받았다. 간접비 지원 한도를 15%

로 제한했을 경우 매사추세츠는 2024년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5억5천말

달러의 기금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운동

그룹의 고등교육 분석가인 제임스 머피

의 추산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에

이어 세번째 큰 규모, 인구대비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 받는 곳이다. 의료연구연합

(United for Medical Research)에 따르

면 지난해만 해도 백신개발, 암 치료제 등

연구 명목으로 약 35억달러를 지원 받았

다. 이를 바탕으로 219개 연구기관이 약 5

천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3

만여명의 고용과 약 80억 달러의 경제효

과가 창출됐다. 

이번 삭감조치가 시행되면 가장 많은

간접비가 감축되는 곳은 매스제너럴

(MGH)이며 1억4백50만달러가 줄어든다

. 브리감앤위먼스병원은 7천7백50만달러

, 보스톤칠드런스병원은 5천4백40만달러

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재정 손실은 생명을 살리는 연

구 프로젝트 중단, 일자리 감소, 매사추세

츠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며 생명공학계

에 종사자가 많은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

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감축이 납세자

의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주장

하고 있다. 백악관 쿠시 드세이는 “제기

되는 우려와 달리 낭비되는 행정비용에

서 다른 곳으로 사용처를 옮긴다면 진정

한 과학전 연구에 더 많은 돈이 지원될 것

이며 결코 연구비 자체가 감축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구자들과 지역 경제 전문

가들은 이번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매

사추세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과학

연구와 바이오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법무부를 비롯한 22개

주의 소송으로 지난 10일부터 집행이 중

단되었지만 추후 연방법원의 심리 후 어

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직 분명치 않다. 미

연방보스톤지법 엔젤 켈리 판사는 2월 21

일 이번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NIH 기금 감축시 MA주 5억5천만 달러 손실,  한인사회도 타격

미 보건 연구 중심지 매사추세츠, NIH 자금 삭감에 강력 반발
공공 보건 위협하고 과학 발전 저해…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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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NIH, 연구 간접비 지원 대폭 삭감…
미국 과학계 충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

지원금의 '간접비(indirect costs)' 지

급 비율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하

면서 미국 과학계가 큰 충격에 휩싸

였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중

해 있는 보스톤 매사추세츠 지역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NIH는 2월 7일 밤 발표한 성명에

서 대학,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 지급

하던 간접비 비율을 기존 평균 27%

에서 1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간

접비는 연구 프로젝트와 직접적으

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행

정, 시설 유지, 기타 운영 비용을 포

함한다. 미국 내 주요 연구 대학과 기

관들은 50% 이상의 간접비 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번 결정이 연구 운영

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

NIH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

준 총 350억 달러의 연구 지원금 중

90억 달러가 간접비로 사용됐다. 새

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40억 달

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NIH의

설명이다.

NIH는 성명을 통해 "납세자의 세

금을 신중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며 "간접비는 특정 연구 목표에 직접

할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므로 감독

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10일부터 즉각 시

행될 예정이며, 연구자들과 대학들

은 큰 혼란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NIH의 결정이 미국 과학 연구의

지속 가능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연구 기

관들은 정부의 연구비 축소에 대응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대

학은 다른 재정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단기

간 내 대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

지 않은 만큼, 과학 연구 전반에 심각

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심각한 주

택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35

년까지 22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

하겠다는 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생산을 늘리고 지역별 주택

수요를 반영해 주거 비용을 낮추

겠다는 목표다. 

모라 힐리 주정부는10일 행정명

령으로 설립한 '주택 자문위원회

(Housing Advisory Council)'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매사추세

츠 종합 주택 계획’이란 보고서

를 공개했다. 

힐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서 "주택 비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이라고 지적하고“우

리 행정부는 주택 문제를 미루지

않고 해결할 것이다. 이 계획은 어

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주택 생산 확대뿐

만 아니라 기존 주택 보존 및 개선

, 노숙자 지원, 경제적 이동성 강화

등 다양한 주거 문제를 포괄적으

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가 2025년부터 2035년

까지 연중 거주 가능한 주택을 최

소 22만 2천 가구 추가 공급해야 경

쟁력을 유지하고 주거비를 안정시

킬 수 있다.

각 지역별 주택 수요 분석도 포

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주

택 공급이 가장 절실한 지역은 매

사추세츠 동부 지역으로, 특히 메

리맥 밸리(Merrimack Valley) 일

대의 수요가 높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

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정부가

진행하거나 고려 중인 전략이 언

급됐다. 

매사추세츠는 가장 포괄적인 주

택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6

만 5천 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

거나 기존 주택을 보존할 계획이

다. 특히, 법안은 '추가 주거 공간

(ADU, Accessory Dwelling

Units)'를 허용해 이른바 ‘뒷마

당 주택’ 또는 ‘별채’ 건설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8천~1만 가구

의 추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대중교통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MBTA 커뮤니티법을

통해 이미 3,000여 개의 신규 주택

이 개발 중이며, 행정부는 MBTA

커뮤니티 촉진 기금을 통해 기반

시설 투자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

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

의 보다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는 분석이다.

힐리 주지사는 세금 감면 패키

지에서 ‘주택 개발 인센티브 프

로그램(HDIP)’을 확대해  주내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600% 주

택공급을 증가시켰다.

이번 계획은 전통적인 주택 개

발뿐만 아니라 ▲공실 및 노후 주

택 재활용 ▲임대료 규제 해제 예

정 주택 보존 ▲저소득층 및 신혼

부부 대상 직접 보조금 지급 ▲퇴

거·차압 방지 대책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택난 해갈 위해 2035년까지 22만 2천 가구 공급

연구 운영 비용 직격탄…주요 대학·연구기관 반발
2023년 90억 달러 간접비 지원…새 정책으로 40억 달러 절감

힐리-드리스콜 행정부, 주택 비용 절감·공급 확대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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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

구소(AEI)의 경제학자 프레스턴 쿠

퍼가 개발한 이 ROI 분석 도구는 미

국 전역의 학위 프로그램별 예상 수

익률을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다.

보스톤 글로브는 이를 활용해 뉴잉

글랜드 지역 175개 대학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대다수 전공이 경제적으

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약

15%의 전공은 투자 대비 오히려 손

실을 기록했다. 특히 철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 계열 전공에서 이러

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쿠퍼는 "오랫동안 사람들은 대학

학위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며 반

드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왔다. 하지

만 이는 대부분 사실이지만, 예외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최상위 대학에서는 전공

과 관계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투자

수익률이 나왔다. 예를 들어, 매사추

세츠주 소재 명문 사립대인 애머스

트 칼리지의 역사학 전공자들은 졸

업 직후 평균 연봉 7만 5천 달러(약 1

억 원)를 받고, 10년 후에는 16만 달러

(약 2억 1천만 원)까지 상승했다. 쿠

퍼의 분석에 따르면, 애머스트 출신

역사학 전공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평생 약 380만 달러

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

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립대에서는 전

공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갈렸다. 유

매스(UMass) 애머스트 캠퍼스의 경

우, 컴퓨터과학 전공 졸업생의 10년

후 평균 연봉은 14만 4천 달러였지만

, 인류학과 철학 전공자는 각각 5만 1

천 달러, 5만 7천 달러에 그쳤다.

경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

학들은 대체로 ROI가 높게 나타났다

. 예를 들어, 산학협력(Co-op)과 인

턴십 프로그램이 강한 노스이스턴대

와 엔디컷 칼리지는 거의 모든 전공

에서 긍정적인 재정적 결과를 보였

다. 이외에 창업과 비즈니스 또는 엔

지니어링에 집중하는 뱁슨, 벤틀리,

WPI, 웬트워스 공대, 올린 칼리지 등

도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 결과를

냈다. 

ROI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혁

신적인 고등 교육 재편 논의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 그중 하나가 전공

별 등록금 차등 적용이다. STEM(과

학·기술·공학·수학) 계열 학위는

인문학보다 대학 운영 비용이 더 많

이 들지만, 졸업 후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학이 특정

전공의 학비를 조정해 재정적 부담

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이다.

하버드대 강사이자 클레이튼 크리

스텐슨 혁신 연구소 공동 창립자인

마이클 혼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전

공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해야 한다"며 "사회복지학과 같은 전

공에 12만 5천 달러의 학비를 받을 이

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 교육의 가치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교육 데이터 이니셔

티브에 따르면, 미국의 학자금 대출

부채는 1조 7,300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연방 정부 대출을 통해 발생

했다. 많은 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정

치인들은 4년제 학위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졸업생의

평균 소득과 부채 규모 등을 공개하

는 ‘안정적 고용(Gainful Employ-

ment)’ 규칙을 최종 승인했다. 이

규칙은 대학이 졸업생의 실질적인

재정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

당 규칙 시행을 미루려 하고 있으며,

대학과 로비 단체들은 시행 기한 연

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도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일

부 대학은 취업률이 낮은 전공을 폐

지하거나,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학

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잉글랜드 지역의

몇몇 대학은 최근 인문학 전공을 폐

지하고, 간호학과 같은 실무 중심 학

과를 추가했다.

뉴잉글랜드 칼리지(NEC)는 3년

전 간호학과를 신설해 학생들에게

졸업 전에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

으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

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NEC 총

장 웨인 레스페란스 주니어는 "학생

들이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프레스턴 쿠퍼의 ROI 분

석 도구는 각 대학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했고 각 학과별로 수익성을 분

석해 전공에 따른 다양한 수익 결과

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신뢰

를 얻어가고 있다. 사실 일반적인 경

험으로 전공에 따른 연봉 차이를 알

고 있지만 이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쿠퍼는

정부의 대학성적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에서 2017년에 졸업한 학생들

의 평생 소득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들이

는 비용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을

때 고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기

회비용)을 차감해서 자료를 산출했

다. 

그러나 많은 학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

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상당수

의 학교는 답변을 거부했고, 일부는

ROI분석이 오래된 8-10년 전의 자

료에 근거했으며, 재정보조나 학자

금대출을 받지 않는 부유층 자녀들

은 제외했다는 점을 들어 신뢰성을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시했다. 쿠퍼

도 이 같은 지적에 수긍했다. 

ROI 데이터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 수

익률만으로 대학 전공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

버드대 정치경제학 데이비드 데밍

교수는"컴퓨터공학과 회계학 같은

전공은 초반 연봉이 높지만, 장기적

으로 급여 상승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인문학 전공자들은 경

력 후반부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학 교육의 가치는 단순한

연봉의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다. 하

지만 급등하는 학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을 고려할 때, ROI 분석은 학생

들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돕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https://freopp.org/roi-under-

graduate/

hsb@bostonkorea.com

대학 학위,가치있나? 투자수익율로 본 가치 논쟁 뜨거워
▶▶1면에 이어서



The Boston Korea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광고  9



10 The Boston Korea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종합

 
    

 
 

 
 

 
  

  
 

 
 

 
 

 

Sai

 
    

 
 

 
 

 
  

  
 

 
 

 
 

 

neiontAnt aneroKuy leavD

 
    

 
 

 
 

 
  

  
 

 
 

 
 

 

an shiarP

 
    

 
 

 
 

 
  

  
 

 
 

 
 

 

 
    

 
 

 
 

 
  

  
 

 
 

 
 

 

Sai

 
    

 
 

 
 

 
  

  
 

 
 

 
 

 

neiontAnt aneroKuy leavD

 
    

 
 

 
 

 
  

  
 

 
 

 
 

 

an shiarP

 
    

 
 

 
 

 
  

  
 

 
 

 
 

 

 
    

 
 

 
 

 
  

  
 

 
 

 
 

 

 
    

 
 

 
 

 
  

  
 

 
 

 
 

 

 
    

 
 

 
 

 
  

  
 

 
 

 
 

 

 
    

 
 

 
 

 
  

  
 

 
 

 
 

 

 
    

 
 

 
 

 
  

  
 

 
 

 
 

 

 
    

 
 

 
 

 
  

  
 

 
 

 
 

 

-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케임브리지 싱글패밀리 조닝 폐지, 6층 건물 허용 파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케임브리지시가  매사추세츠

주택 및 거주 양식을 대표하는 전형

적인 건축규정인 1가구 단독주택 조

닝(single-family zoning)을 주내 최

초로 공식 폐지했다. 11일 케임브리

지 시의회는 도시 내 대부분의 지역

에서 최대 6층 건물 건설을 허용하는

새로운 토지 이용 규정을 통과시켰

다.

이번 결정으로 케임브리지는 주

내에서 싱글패밀리 조닝을 완전히

없앤 첫 도시가 됐다. 이는 사실상 어

떤 주택 부지에서도 최대 6층 높이의

주거용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

용하는 조치다. 기존 단독주택이 있

는 지역에서도 4층 건물은 별도의 승

인 없이 건설할 수 있으며, 전체 가구

중 20%를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

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

ing)’으로 제공하면 6층까지 허용

된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

도가 높고 주택 비용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지지자들은 이번 개혁이 향후 10년

동안 수천 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

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부르한 아짐

시의원은 “이번 변화는 도시 전체

가 하나의 통합된 주거 지역으로 성

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

과거의 주택 규제가 도시 내 불평등

을 심화시켰다면, 이번 조치는 모든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의원들은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우려

를 나타냈다. 공청회에서 몇몇 시민

들은 “급격한 개발로 인해 기존 저

소득층 주민들이 밀려날 수 있다”

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주시 시의원

은 “이번 조치는개발업체의 이익

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위

험이 있다”며 “결국 고급 아파트

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과 세금, 임

대료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번 조례는 원래 케임브리지 전

역에서 6층 건물을 허용하는 안으로

출발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4층까

지는 자동 허가하고, 추가 2층은 일

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는 방

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케임브리지는 이미 여러 차례 주

택 관련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2023

년에는 저렴한 주택 건설을 장려하

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는 15층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규 건

물에 대한 최소 주차 공간 확보 요건

을 폐지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시의

원들은 “주차 공간 의무 규정이 건

설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하며 이러한 규정을 완화해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급진적인 토지 이용 개혁 중 하나로

평가된다. ‘YIMBY(Yes In My

Back Yard)’ 운동을 지지하는 단

체들은 케임브리지의 변화가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현재 케임

브리지는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심

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고 강조했다.

데니스 시몬스  시장은 “배타적

인 주택 규제는 오랫동안 도시 성장

과 주거 접근성을 제한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더 개방

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

서 그린 라인 열차 두 대가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

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매사추세츠교통공사(이하

MBTA)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2월 9일 일요일 새벽 12시 30

분경 발생했다. 승객 5명을 태운

열차가 이스트 서머빌역에서 정

차 중이던 무인 열차와 충돌하면

서 양쪽 열차의 차량이 한 대씩이

탈선했다.

사고 직후 MBTA는 노스 스테

이션과 메드퍼드/터프츠 스테이

션 사이 그린 라인 E 지선의 운행

을 중단하고, 대신 셔틀버스를 투

입했다. MBTA 대변인 조 페사

투로는 성명을 통해 “심야 시간

대에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불

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드린

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총 5명으로, 기관사 4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치료 후

별다른 이상 없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승객 한 명이 목 부

상을 호소해 매사추세츠 종합병

원(MGH)으로 이송됐다.

미국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에

이번 사고가 즉시 보고됐으며, 국

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도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

은 열차 충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과 기관사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머빌 그린 라인 열차 충돌… 5명 병원 이송

매사추세츠 첫 도시 주택 공급 확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착수… MBTA, 승객 불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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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그

플래이션'(eggflation·계란과 인플

레이션의 합성어)이 더욱 강력한 모

습으로 돌아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

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

다.

WSJ 보도와 미 노동부 소비자물

가 통계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12

개 들이 A등급 대란(大卵)의 평균 소

매가격은 지난 1월 4.95달러로 전월

대비 15.2% 급등했다. 1년 전과 비교

해선 53% 올랐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값이 치솟았던 지난 2023년 1월의

4.82달러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기

록도 경신했다.

1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월간 기준

으로 지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

으며, 1월 가정 내 식품 물가 상승분

의 3분의 2에 기여했다고 미 노동부

는 설명했다.

최근 미국 내 계란 가격 상승의 배

경으로는 미국에서 확산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목되고 있다.

미 농무부는 작년 12월 한 달 동안

1천32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했

으며, 올해 1월 들어서도 조류 인플루

엔자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

석했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공

급처 상황에 따라 일반 식료품 매장

에서 계란 품귀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와플과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판

매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와플하우스

는 지난 3일부터 계란이 포함된 메뉴

에 50센트(약 700원)를 추가 청구하

기 시작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에서는 수송 트럭 내 계란이 송두리

째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

졌다.

계란 가격 급등은 미국 소비자들

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는 것

은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며 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

는 분위기다.

미 노동부는 이날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에너지 및 식품 가

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

가 상승률이 3%대로 다시 올라선 것

은 지난해 6월(3.0%) 이후 7개월 만

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 밖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중앙

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금리 인하를 사실상 중단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에도 더욱 무

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시장은 이날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 후 연준이 연내 금리를 동결하

거나 인하하더라도 횟수가 한 차례

에 그칠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

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할 확률을 28%로

, 4.00∼4.25%로 한 차례 인하할 확률

을 40%로 각각 반영했다.

2025년 연내 동결 내지 한 차례 인

하만 이뤄질 확률은 68%로, 하루 전

의 (57%)에서 상승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

룹 고문도 엑스(X·옛 트위터)에 "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시그널을 통해

시사해왔던 기대 수준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런 최근 지표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분

석했다.

이어 "연준이 만약 2%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

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연

기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

적인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

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12일(현지

시간) 미국의 대형 기술주 그룹을 지

칭하는 '매그니피센트 7'(M7)의 주

가가 비싸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

다고 경고했다.

시겔 교수는 이날 미 CNBC 방송

에 출연해 "우리에겐 두 개의 시장이

있다"며 대형주 중심의 미국 대표지

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이 M7과 그 외 종목으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시겔 교수는 "테슬라를 제외한 M7

주식의 주가수익비율(PER)이

30∼35배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S&P 500 구성 종목의) 나머지 493

개 주식은 19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는 매우 합리

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주가수익비율 20배가 (

미 증시에서) 균형 수준이라고 얘기

해왔다"며 "해당 업종(M7)이 다음

강세장에서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나는 M7 투자에 신중할 것"

이라며 "대신 주가수익비율이 19배

정도인 다른 종목들을 좋아한다"라

고 말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

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7종목을 지칭하는 M7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지난 2

년여간 미 증시 강세장을 주도해왔

다.

'금값'된 계란에 '에그플레이션' 우려 다시 고개
조류인플루엔자에 美 1월 계란값 한달새 15%↑…마트선 품귀현상

금리인하 기대도 줄어…전문가 "연준 2% 물가 달성하려면 인상 

고려할 상황"

"매그니피센트7 투자 조심해야"

미 시애틀의 한 소매점 계란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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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

었던 '고인물 빼기'를 본격화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WP)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인

사 담당부처인 인사관리처(OPM) 간

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전면적인 구

조조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이메일

을 발송했다.

OPM은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

영자(CEO)가 장악한 정부 기관이다

.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와 정부기관에 대해 머스크

CEO가 이끄는 DOGE와 협력해 '대

규모 인력 감축'을 준비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효율성 개선

과 감원을 통해 줄일 계획을 제출하

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30~40% 정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삭감은 대부분 구조

조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

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구조조정 규모

에 대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변

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조조정은 부처에 따라 규

모가 달라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할

부처는 구조조정의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OPM에 연

방정부의 채용업무를 관장하는 권한

도 부여했다.

각 정부 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

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다.

연방정부의 향후 인력 규모를 결

정할 권한이 머스크의 손에 쥐어진

셈이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이익단체는

OPM 청사 앞에서 연일 머스크와

DOGE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머스크는 전날 백악관 대통

령 집무실에서 "미국 국민은 지난해

대선 때 대대적인 정부개혁이 필요

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제

그것이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고 말

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고인

물 빼기'(Drain the Swamp)를 선거

구호로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을

고인 물이나 적폐를 의미하는 '늪

'(Swamp)이라고 표현하거나, 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로 부르면서

적대감을 보여왔다.

머스크도 DOGE 수장으로 임명되

기 전 개수대를 들고 있는 자기 모습

을 백악관 내부 배경에 합성한 이미

지를 엑스(X·옛 트위터)애 게시하

면서 '개수대를 설치하자'(Let that

sink in)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고인물을 흘려보내겠다는 의미다.

koman@yna.co.kr

고인물 빼는 머스크…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인사관리처 간부, 전면적 구조조정 개시 알리는 이메일 발송

'고인물 빼기' 구호를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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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는 부산광역

시의 위기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

임스(FT)가 9일(현지시간) 조명했

다.

이 매체는 1995년 이후 부산 인구

가 60만명 줄어든 것과 65세 노인 인

구 비율이 24%에 달하는 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부산을 '소멸위

험단계'에 들어선 도시로 평가한 것

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0세기 대부분 시기에

번창하는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던

부산은 이제 젊은 세대 엑소더스(탈

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 경

제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

형을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신문은 "한국 경제는 점점 수도권

의 반도체 공장과 같이 더 정교한 제

품 생산과 수출에서 동력을 얻게 됐

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숙련 노동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전했다"며 "삼

성과 LG 등 선두 기업의 탄생지이면

서도 한국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부산

에 둔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중국과 경쟁 속에 한국 산업과 경제

의 중앙집권화는 더 심해졌다면서

이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 경제 중심

지의 '연쇄 쇠퇴'로 이어졌다고 분석

했다.

신문은 전국의 젊은 세대를 흡수

하는 서울에서조차 젊은이들은 벌이

가 양호한 일자리와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결혼과 육아를 포기

한다면서, 차이가 있다면 부산의 노

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훨씬 더 급격

하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성

장이 인구 위기에 따른 영향을 완화

할 만큼 높지도 않은 만큼 지역 경제

쇠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국은행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6∼1.7%다.

FT는 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파에 정신이 분산된 한

국 정계는 약화하는 경제를 뿌리까

지 구조조정할 역량이 있다는 징후

를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

집었다.

cherora@yna.co.kr

FT "부산서 젊은이 엑소더스"…인구소멸 위기 조명

광안대교 

한국고용정보원 부산을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도시로 평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

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하면서 점원

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는지 태연하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

찰은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당

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

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

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씨는 '주

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의 대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100% 계획범죄를 주장

하는 가운데, 이 같은 명씨 진술이 경

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

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인 A씨는 "칼을 구입할 목적 자체가

일단 범행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

진 것인데,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범행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

력했다는 것으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카로운 칼을 찾았다는 것

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

확히 알고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는

것으로, 심신미약 상태나 정신 이상

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리 분

별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의 범죄라

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

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해 다친

채 발견됐다.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

의 범행을 자백했고 수술을 마친 뒤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 수업을 마치

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범행 대상

으로 삼았고,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

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

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교사는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

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고 말한 뒤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입

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

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

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swan@yna.co.kr

마트서 태연하게 날 선 흉기 구입한 초등학생 살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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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13일 북한이 무단으로 철거

하고 있다고 밝힌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에 남아있는 사실상 마지막

남측 시설이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

원장 지시로 주요 시설을 하나둘씩

철거하더니 이산가족 상봉장으로 쓰

였던 면회소 건물까지 뜯어내고 있

는 것이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8년 7월 지

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금강산 관

광지구 내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 온

정리 조포마을에 들어섰다.

2003년 11월 적십자회담에서 건립

이 합의되고 2005년 8월 첫 삽을 뜬지

3년 만이었다. 그러나 완공 직후 고(

故)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

서 정식 개소도 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2009년 9월·2010년 10월

·2014년 2월·2015년 10월·2018년

8월 등 5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이때도 1∼2층만

임시로 사용됐다.

'눈물의 상봉' 장소로 쓰였던 이산

가족면회소는 4천여명의 실향민에

게 혈육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8년 이후엔 더는 운영되지 못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

이 노딜' 이후 남측을 외면하기 시작

했고 그해 10월 금강산을 찾아 "보기

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

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

시했다.

북한은 2022년부터 현대아산 소유

의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서관, 구룡빌리지 등

을 철거 또는 해체했다.

지난해 4월에는 우리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없앴고 가장 최근에 완공

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면회소마

저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완료되면

금강산 지구에는 남측 시설이 사실

상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당시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관

광지구를 꾸려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 아직 북한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

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산인 이산가족면

회소 일방 철거의 책임을 묻는 차원

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

능성이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

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식

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

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고

공행진을 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13일  통 계 청  국 가 통 계 포 털

(KOSIS)와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

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

다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상

승률(2.2%)을 상회했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

반기까지만 해도 2.0% 이하로 비교

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부쩍 높아졌

다.

지난달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오징어채

(22.9%)였다.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

(14.7%), 유산균(13.0%), 초콜릿

(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요리할 때 쓰는 조미료와 유지류

인 참기름(8.9%), 간장(8.8%), 식용

유(7.8%) 등은 7∼8%대 상승률을 보

였다.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비스킷

(7.0%), 케이크(3.3%), 빵(3.2%) 등이

대표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기여도가

큰 빵, 커피, 김치, 비스킷 등의 출고

가 인상 영향으로 전체 가공식품 물

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들은 올해들어 제품 가격

을 대대적으로 올리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지난달 1일 포카리

스웨트, 데미소다 등 주요 제품 가격

을 100원 올렸고 대상은 지난달 16일

부터 마요네즈와 후추, 드레싱 등 소

스류 가격을 평균 19.1% 인상했다.

SPC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일부터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가격을 평균

5.9% 인상한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280360]는 오는 17일

부터 초코 빼빼로를 200원 올리는 등

26종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맛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은 높

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김치에 쓰이

는 배추 가격도 작황 부진으로 치솟

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초콜릿 원료

인 코코아, 커피 원두의 국제 가격도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앞으로 가공

식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식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체로서는 원가 압박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식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

해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

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요 식품 원료

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

승이 1월 가공식품 물가에도 일부 영

향을 미쳤으나 앞으로 시차를 두고

더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sje@yna.co.kr

맛김 22%·김치 18%↑…가공식품 물가상승률 1년 만에 최고

식품업체 올해 들어 줄줄이 가격 인상

"빵·커피 등 출고가 인상 영향…환율 상승 시차 두고 더 반영"

'눈물의 이산상봉' 면회소까지…금강산 남측시설 모두 사라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 17년 만에 철거…5차례 상봉장으로 쓰여...2019년 김정은 "싹 들어내라" 지시 뒤 남측 시설 줄줄이 철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맛김을 고르고 있는 시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사진은 통일부가 2019년 10월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2025.2.13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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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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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키 17' 봉준호 "인간냄새 나는 SF…노동자·정치 풍자 담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박원희

기자 = "인간 냄새로 가득한 인간

적인 SF 영화입니다. 평범하고 힘

없고 어찌 보면 불쌍한 한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봉준호 감독은 20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

미키 17' 푸티지 시사회(일부 장면

을 공개하는 시사회) 후 기자간담

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생생하

게 겪을, 현실감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SF물"이라고 소개했다. 간

담회에는 주연 배우 로버트 패틴

슨도 참석했다. 그는 '미키 17' 홍

보 차 전날 입국해 관련 일정을 소

화하고 있다.

봉 감독의 첫 할리우드 영화인 '

미키 17'은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

슈턴의 소설 '미키 7'을 바탕으로,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그

린다. 패틴슨이 임무 수행 중 죽을

때마다 폐기처분 됐다가 복제 인

간으로 되살아나는 주인공 미키

역을 맡았다. 17번째 미키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18

번째 미키를 맞닥뜨리며 이야기

가 전개된다.

봉 감독은 원작의 과학 기술 묘

사 대신 '땀 냄새'와 '발 냄새'가 나

는 노동 계층의 이야기로 영화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챗

GPT를 보면서 대화하리라곤 여

러분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 어떤 일이 우

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미

키 17'은 조금은 공상과학처럼 보

일지라도 우리가 분명 겪을 일이

담겼어요."

봉 감독은 나날이 발전하는 과

학기술로 인해 자신 역시 "인공지

능(AI)이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한

다"면서 "AI가 절대 쓰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매년 한 편씩 써내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도 강조했

다.

이날 공개된 '미키 17' 푸티지 영

상에는 사람들이 미키의 신체 일

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괴생명체

의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미키의 신

체가 실험용으로 쓰이는 장면 등

이 담겼다. 미키가 지구에서 감당

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복제인간

인 '익스펜더블'에 지원하는 과정

도 나온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

학으로 풀어내는 '봉준호 표' 블랙

코미디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봉 감독은 "극한에 처해 있는 노

동자 계층이다 보니 (작품에) 계

급 문제가 스며들 수 있지만, 거창

하게 계급 간의 투쟁을 다룬다는

식의 정치적인 깃발을 들고 있진

않다"면서도 "(이전에 선보인 SF

작품인) '괴물', '설국열차', '옥자'

처럼 '미키 17'에도 정치적인 풍자

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역을 해본 적 없다

는 마크 러팔로가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나온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번 영화를 연출하며 만

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25년 감독

생활 최초로 사랑 이야기가 나온

다"며 "멜로 영화라고 말하기는 뻔

뻔스러울 것 같지만 사랑 장면이

있다. 그게 제일 뿌듯했다"고 떠올

렸다.

패틴슨은 "아주 빨리 재미있게

읽은 미친(crazy) 시나리오지만,

미키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

보면 복잡해지더라"며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점도 있

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가르쳐도 교육되

지 않았던 자기 반려견에서 영감

을 얻어 미키 캐릭터를 소화했다

고 한다.

패틴슨은 "어떤 벌을 내려도 바

뀌지 않았던 제 반려견처럼, 미키

역시 17번을 죽어서야 '삶을 다르

게 살았어야 했나'라고 깨닫는다"

며 웃었다.

봉 감독은 그간 '옥자', '설국열

차' 등을 통해 크리스 에번스, 틸다

스윈턴, 제이크 질렌할, 옥타비아

스펜서 등 다양한 외국 배우와 협

업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패틴슨

과 호흡을 맞췄다. '미키 17'에는

패틴슨 외에도 스티븐 연, 나오미

아키에, 토니 콜렛 등이 출연한다.

봉 감독은 패틴슨이 '굿타임

'(2018), '라이트하우스'(2019) 등 미

국 독립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을 때부터 주목했다고 말

했다.

그는 "멍청하고 불쌍한 미키 17

과 예측불가능하면서도 기괴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미키 18을

모두 소화해야 해 사실상 1인 2역

인 셈"이라며 "두 역할을 다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고

처음부터 패틴슨이 떠올라 캐스

팅 과정이 순조로웠다"고 했다.

패틴슨은 "'스타워즈' 시리즈와

비슷한,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에

서 가볍고 유머러스한 장면을 보

여주는 SF물은 흔치 않다고 생각

한다"며 "'미키 17'은 봉 감독님의

용감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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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의 시작은 대부분 개별적인 기

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주식 대박을 은근

히 기대하며 유망한 기업을 열심히 찾아본

다. 필자 역시 이것저것 한껏 머리 궁리(?)하

며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했었다. 어떤 종목

은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이것 역시 단지 운

(Luck)이 좋았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해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개별적인 투자에서 뮤추얼 펀드 투자로 전

환된 것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 이란 책이 1973년

에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

의 버튼 멕키엘(Burton Malkiel) 교수이다.

책이 다소 두껍지만,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 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가 주식 선별하는 것이나 다

를 바가 없다.’ 라고 반세기 전에 언급했다

.

금융시장 50여 년 전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직장인의 401(K) 플

랜도 없었고 개인연금 투자(IRA) 플랜도 없

었다. 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도 없

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였다. 이때에는 회

사의 경영진을 직접 만나서 새로운 제품, 기

업의 가치(Intrinsic Value), 재무제표,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투자 전문인들이 투자

결정하는 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

런데 멕키엘 교수는 주식 전문가나 원숭이

나 다를 바가 없다고 폭탄 선언한 것이다. 이

런 이유로 필자는 뮤추얼 펀드에서 인덱스

펀드 투자로 집중된다.

금융업계에 새로운 투자 종목인 ETF 투

자가 1993년 주식시장에 출시되었다. 필자

역시 인덱스 펀드에서 ETF 투자로 전환한

것은 당연하다. 작년 단 한 해 동안 ETF에

투자된 금액이 무려 1 trillion (A Record-

Shattering $1 Trillion Poured Into ETFs

This Year, jack Pitcher, WSJ, Dec. 30, 2024)

이고, ETF 시장은 매년 성장하여 현재 약

$10.59 trillion이나 된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

을 이룬 이유는 ETF 투자의 유익한 점이 세

월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하는 데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

보자.

분명한 투자 방향: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

니저에 의해서 투자종목이 결정된다. 한 예

로 어떤 뮤추얼 펀드의 투자 방향은 외국 기

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저

런 이유로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고전

한다. 같은 시기 미국 기업의 주식은 상승하

는 분위기이다. 펀드 매니저는 떨어지는 수

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국내 기

업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변형된 투자 방향

으로 일반 투자자는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투

자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은 경비: 뮤추얼 펀드에는 재정설계사

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있는데 4% 이상

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과되는 투자 비용

은 재정 문서에 나오지도 않고 재정설계자

도 말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투자자 각자가

숨어있는 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떤 투자자는 투자 비용이 부과

되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

지만, 맞는 말은 아니다. 

ETF는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경비도 매우 저렴하다. 뱅가드 S&P

500 ETF의 경비는 단 0.03%이다. 투자

$10,000에 부과되는 비용이 한 해에 단 $3이

라는 뜻이다. 남에게 한 푼이라도 주지 않으

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남아 있는 것이

다. ‘싼 것이 비지떡’이란 속담은 금융업

계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효과: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가 사고

팔지 않아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사고팔기 때문이다. 이것

을 턴오버(Turnover)라고 한다. ETF는 사

고파는 횟수가 매우 적기에 발생하는 세금

이 거의 없다.

오래전부터 ETF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말로만 한 것이 아

니라 필자의 개인 자산이나 모든 고객의 자

산도 ETF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

한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

지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란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1)

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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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2월 16일 - 2월 22일

● 운수: 일이 지연되고 짜증이 나더라도 이미지 관리가 필

요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되어줍니다. ● 금

전: 내일의 재산은 건강입니다. 재물을 얻고 건강을 잃는다면 부질없는 것이니 건

강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세요. ● 애정: 평소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반

응하기 쉽습니다.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쥐띠 | 내일의 재산은 건강

● 운수: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잘 살리면 승산이 있습니

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니 자신감으로 대처하도록 하

세요. ● 금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운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이

용하면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가까운 거리에 당신에게 크

게 관심이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소띠 |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 운수: 잠시 관망하도록 하세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서 혼돈이 생깁니다. ● 금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없다고 하듯이

계획은 크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겠습니다. 큰 실속이 없이 지

나갑니다. ● 애정: 주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만 강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토끼띠 | 잠시 관망하도록

● 운수: 항상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아

무리 작은 일이라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급

할수록 돌아가라는 말같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세요. ● 애정: 내 맘대로 상대를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

다. 유리한 것 같아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범띠 |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 운수: 신중해야 할 상황과 급하게 서둘러야 할 상황이 번

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이 제일 큰 적일 때입니다. ●

금전: 책임질 수 없고 실행력이 없는 말뿐인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금전 문제에

있어 신용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현재 만

나고 있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용띠 | 적당히 선을 그어야 

● 운수: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

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세요. ● 금전: 현상 유

지에 만족하도록 하세요. 크게 손해 보는 시기는 아니지만 크게 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시기라 하겠습니다. ● 애정: 이심전심이니 서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적극적

으로 밀고 나가면 자신의 감정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8, 19일 길일. 20, 22일 주의.

뱀띠 | 이심전심이니 

● 운수: 한때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곧 회복할 수 있으니 희망을 품도록 하세요. ● 금전: 돈 관리

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보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구태여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말띠 | 희망을 품도록

● 운수: 자신감을 얻고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까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는 귀인이 있습니다. ● 금전: 남을

포용하는 따사로운 마음을 내야 자신에게 많은 이로움이 돌아옵니다. 주어진 기회

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찾아오

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심신이 편안해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7, 18일 길일. 21, 22일 주의.

양띠 |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 운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니 더 반가울 것입니다.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금전: 가까운

친구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찾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

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상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닭띠 | 자신감을 가지고

● 운수: 주위 사람이 협조자가 되어주니 일의 성취가 쉬울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니 쓸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 금

전: 좋은 문서도 손에 쥐게 되는 운이기도 하니 발전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금전운도 나아집니다. ● 애정: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겠습니

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6, 22일 길일. 17, 19일 주의.

원숭이띠 |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 운수: 법적인 문제, 문서, 서류 처리 등을 정확하게 해두세

요.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전: 본업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

다. 수입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애정: 쉽게 마음의 빗장을 열지 마세요. 정

주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개띠 | 정확하게 해두어야

● 운수: 누구든지 관대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

한 강자라면 약자를 끌어안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금전: 남들보

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크나큰 변화가 없는 시기이지만 노력한 만큼

의 재물이 늘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은 있으나 적당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망

설이고 있군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돼지띠 |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지난 칼럼에서는 미국에서 집값(매매)이

저렴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다뤘다. 

이번 칼럼에서는 렌트비가 저렴한 도시들

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 집값도 렌트비도 최고인 이시기에 우

리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가 모든 사람들에 고

민이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세대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리고

자 렌트가 저렴한 미국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

게 되었다.

10.  Kansas City, Missouri –미조리주 하

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곳은 St. Louis 에

있는 워싱턴 대학일것이다.  Kansas City는

미조리주에서도 서쪽에 있는 도시이다.  렌트

비 중간 가격은 월 $1,412 이다.  매년 6.3% 정

도에 렌트비가 올랐다.  Kansas City 는 뉴욕

같은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길만한 모

든 문화생활과 스포츠팀이 있는 도시이다.

9.  Pittsburgh, Pennsylvania –서쪽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에 도시이다.  렌트 중간값은

$1,401 이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뉴욕 같은

대 도시는 아니지만 꽤 번화한 도시이다.  매

년 4.8% 정도 렌트비가 오르고 있다.  3개에 프

로 스포츠팀도 있고 역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은 도시이다.

8.  Detroit, Michigan - 자동차에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다.  중간 렌트 가격은 $1,381 이다

.  매년 4% 정도에 렌트비가 오른다.  80년대

만해도 일본차들이 많이 들어 올 것이라는걸

몰랐을 때는 이 도시가 한 없이 클 줄 알았다.

미국차 인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좀 후진된 도

시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다른 분야도 많이 발

달한 도시이다.

7.  Birmingham, Alabama –중간 렌트비

는 $1,376 이다.  역사가 깊은 도시이다.  남쪽

에서 인권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한인들에게

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이다.

6.  Cleveland, Ohio - 중간 렌트비는 $1,363

이다.  글리브랜드도 프로 스포츠팀이 3개나

되는 도시이다.  암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클

리브랜드 클리닉도 여기에 있다.  미국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아직까지는 저렴한 하우징 마

켓에 속하지만 향우 발전 가능성이 높아 하우

징 마켓에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질 곳으로 보

인다.

5.  Louisville, Kentucky –Louisville은 켄

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Known for

food lovers”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

로 맛있는 식당들이 많다.  UPS 본사가 여기

에 있다.  중간 렌트 가격은 $1,353 이다.

4.  St. Louis, Missouri –Washington Uni-

versity 가 있는 그 곳이다.  중간 렌트 가격은

$1,343 이다.  도시에 크기나 분위기 또한 모든

상황을 보았을때 이 가격에 집을 구할수 있다

면 첫 직장으로 이곳으로 이주하는것도 나쁘

지 않다고 본다.

3.  Oklahoma City, Oklahoma - 가장 빨

리 성장 하는 도시중에 하나이다.  에너지 job

market과 에로 스페이스 직장들이 많다.  중

간 렌트 가격은 $1329 이다.   텍사스주가 많이

발전해서 집값이 지난 5년동안 제일 많이 올

랐는데 달라스에서 가까운 이곳도 많은 발전

을 하고 있다.

2.  Milwaukee, Wisconsin –미시간 강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리고

맥주가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중간 렌트비

는 $1,311 이다.  큰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제

일 많은 도시이다.  교육과 문화 쪽 발전이 벌

써 많이 진전되고 있다.

1.  Buffalo, New York - 뉴욕주 북서쪽에

있는 도시이다.  중간 렌트비가 $1,282 이다.

아마도 미국에서 제일 눈이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닐까 싶다.  2025년에 가장 렌트비가 저렴하

고 살기 좋은 도시로 뽑였다.

전국(National) 렌트 중간 가격은 올해

$2,000이다. 위에서 알아본 10개의 도시의 렌

트 가격은 미국안에서 매우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곳들이다.

본인이나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해

야 할 경우에는 이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란다

.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렌트비가 저렴한 미국 도시들 10 곳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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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원작

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습니

다. 원작에 담긴 주제와 맥락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죠

."(김태균 감독)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꼽히는 강풀 작

가의 독특한 세계관을 잇는 드라마 '마

녀'가 오는 15일 베일을 벗는다.

채널A 드라마 '마녀' 연출을 맡은 김

태균 감독은 11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

티 더 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원작과 큰 차별점을 두려고 하지는 않

았다"며 "웹툰 속 컷 사이의 공백을 메꿔

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느낌

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이 드라마는 누적 조회수 1억3천만 건

을 기록한 강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

으로 한다.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다치거나 죽으면서 마녀라 불리게 된 여

자와 그를 소문으로부터 구해주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디즈니+를 통해 이미 공개된 시리즈 '

무빙', '조명가게'와 달리 강 작가가 극본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김 감독은 "세상에 없는 사랑 이야기

라고 생각해서 창작자로서 끌렸던 것 같

다"며 "누군가에게는 인생 작품이 될 수

있을 만큼 울림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작으로 영화 '암수살인'을 만들었던

김 감독은 드라마의 장르적 쾌감을 살리

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숨겨진 진실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며 "긴

장감을 쌓아 올려서 몰입감을 만들어내

는 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았다"고 말했

다.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 박미정 역은 노

정의가, 그런 미정을 사랑하게 되는 이

동진 역에는 전역 후 첫 작품으로 복귀

한 박진영이 나섰다.

노정의는 "박미정은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소녀"라며 "혼자 있는 시간

이 많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다

른 캐릭터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정이 느끼는 외로움을 더 극

대화해 전달하기 위해서 눈빛 연기에 특

히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은 "강풀 작가님의 이야기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싱크로율

을 높이려고 감독님과 꾸준히 상의하며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진이 사건을 파헤쳐나가

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여서 수사

물 같기도 하고 로맨스 같기도 한 오묘

한 매력의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coup@yna.co.kr

강풀 세계관 잇는 노정의의 '마녀'…
"차별화보다 원작 존중"

25

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지드래곤, 3월 고양서 8년만 월드투어…신곡 무대 선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지드래곤이 3월 고양에서 월

드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난다.

쿠팡플레이는 지드래곤이 3월

29∼3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쿠

팡플레이와 함께하는 지드래곤

2025 월드투어 위버멘쉬 인 코리아'

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드래곤이 단독 공연을 여는 것

은 2017년 월드투어 이후 약 8년 만

이다. 지드래곤은 2017년 당시 총 36

회 공연으로 관객 65만여명을 동원

했다.

이 번  공 연 에 서 는  '파 워

'(POWER),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을 비롯해 이달

발매하는 정규 3집 '위버멘쉬

'(Ubermensch) 수록곡 '투 배드

'(TOO BAD), '드라마'(DRAMA)

등을 들려준다.

쿠팡플레이는 월드투어 한국 콘

서트의 프레젠팅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으며 티켓 예매 등을 담당한다

.

콘서트 티켓은 쿠팡플레이 모바

일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14일 쿠팡플레이 공식 사

이트에서 공개한다.

cjs@yna.co.kr

6/21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9/1

Saugus 에 잇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l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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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한국에서 이다. 양옥집

녹색철문엔 ‘신문사절’이란 글

귀가 붙어 있고는 했다. 보일러 수

리따위의 광고스틱커와 더불어

큼직하게 써서 붙이곤 했던 거다.

무작정 던져넣는 조간신문에 대

한 구독자의 정중??한 거절이었

던 바. 

카톡을 받았다. 그룹채팅방 카

톡인데, 불평이었다. 정치이야기

는 올리지 말라는 부탁이었고, 불

만을 나타낸 것이다. 여차하면 자

신의 이름은 빼라는 위협도 덛붙

였다. 불편한 마음은 사뭇 이해할

수있겠다. 카톡사절謝絶이라 써

붙여야 할판 인게다.

다른 카톡을 받았다. 마음이 아

름다우니 세상도 아름답다고 했

다. 시는 시일텐데 시조처럼 읽힌

다. 한국 시조時調처럼 고쳐 읽는

다. 

밉다고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

고

곱다고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을지니

그대는 자신을 꽃으로 보시게

나

말은 이어진다. 나이가 들어 가

면 눈이 침침해 지는데, 이유가 그

럴듯 하다. 필요없는 작은 것은 보

지 말것이며, 필요한 큰 것만 보라

는 뜻이라는 거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

은

필요치 않은 것은 보지 말라는

뜻이요

필요한 것만을 살펴보아 헤아

릴 지니.

이젠 보는것도 그러하고 듣는

것도 그렁그렁하다. 눈은 침침해

진지 오래전이고, 듣는 것 역시 만

만치 않다. 그러나 나이 덕분인가

. 세월 덕분인가. 작은 활자체는

아예 보이지 않고, 작은 소리는 쉬

이 들리지 않는다. 이젠 가려 듣고

볼수있는 나이가 되었나 보다. 

정녕 그러 할게다. 내게 하는 부

탁인데,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부디 세상을 예쁜 눈으로 보

길 원하는 거다. 아니면 차라리 눈

을 감거나, 들은 걸 흘려 보내든지

. 세상에 볼것 안볼것 모두 봐왔기

때문일텐데.

지난 가을 단풍은 꼭 보고 싶었

다. 더불어 가을 바람소리도 제대

로 듣고 싶었다. 그런데 시기를 놓

쳤다. 이 겨울엔 눈이 소복소복 내

리는 소리는 들을 수있을 건가? 아

니 새봄엔 세상만사를 아름답게

볼 수있을 것인가. 

귀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마태

11:15)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65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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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코리아 뉴욕>  '신영 선교사의 하늘스케치' 녹화를 마치고 와서…

한담객설閑談客說: 곱게 보면 

방송국에 오랜만에 찾아갔다. 지난 10월

말에 한국 10도 전도를 시작으로 필리핀 선

교를 다녀오고, <국제언론인클럽>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 ‘특별

수상(뉴욕일보 칼럼니스트)’을 받았으며,

여섯 번째 산문집 출판을 끝으로 2달 여 만

에 1월 초 뉴욕에 도착했다. 긴 여정이었다.

40여 년이 다되도록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방문하며 2달 여 시간을 머문 적이 없었다.

보통 1달여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었다.

지난 2024년 긴 방문은 ‘환갑’을 자축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신영 선교사의 하늘스케치> 방송을 거의

석 달을 쉬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이 나

오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욱 감사

한 시간임을 깨닫는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

해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을 듣는 시간은 ‘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카이로스)’이

기에 그러하다. 사역을 하느라 바쁘기도 하

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족

한 저를 써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을 올

려드린다. 내 멋에 겨워 살아왔던 지난 날들

을 돌아보며 단 한 순간도 나 혼자이지 않았

음을 깨닫기에 오늘의 이 시간은 참으로 귀

하다.

뉴욕에 도착해 기도로 준비했던 사역 <뉴

욕선교센터(New York Mission Center)>에

집중적인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은 기도 중

마음의 것들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다

. 그렇게 일정들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마음

의 쉼을 갖게 되었다. 방송국의 지인으로부

터 인사를 듣는다. 한국에 잘 다녀왔냐고 말

이다. 방송국으로 <신영 선교사의 하늘스케

치> 를 찾는 청취자 분들의 전화가 여러 차

례 걸려왔다고 내게 전해주신다. 참으로 감

사했다.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다. 추운 날

씨에 다들 잘 계시려나 싶은 어른 권사님들

이 떠올랐다.

방송은 내게도 참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

다. 어쩌면 사람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

것이다.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흡족해 하

는 그런 느낌말이다. 아마도 방송은 내게 그

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이고 아

주 특별한 선물인 것이다. 글쓰기와 방송 남

들은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편안

한 마음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글을 쓰는 편

이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들, 삶에서의 평

범한 이야기들을 마주하듯 그렇게 써 내려

가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스러움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억지로 꾸미지 않아 어색한 데가 없다’

는 뜻이다. 이처럼 물 흐르듯이 일부러 꾸미

거나 남을 의식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은가. 내게 맞는 옷이 제일 편안하고 자연

스러운 것처럼 말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리라.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걸치면 나

자신도 무엇인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바라

보는 상대도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 자연들

을 보면 알게 된다. 그들은 그저 제 모습대로

때를 따라 순응하며 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오랜만에 <라디오코리아 뉴욕/FM87.7 or

FM94.7 HD3> 방송국에 녹화를 위해 다녀왔

다. 마음이 설레였다. 목소리로 들려주는 라

디오 방송이지만, 설교방송을 준비하며 청

취자 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난다. 한 번도 보

지 못했는데 나의 가슴으로 스치고 지나는

영상들은 무엇일까. 순간 또 기도를 올려드

린다. 부족한 나를 이렇게 써 주시니 또 감사

하다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

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

는 마음으로 말이다.

‘신영 선교사의 하늘스케치’ 방송을 듣

는 청취자 분들 중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

는 분들이 분명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무엇인가 분명

뜻 가운데 있음을 이미 안 까닭에 물음보다

는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아무 것

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신다. 그리하면 모

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

신다고 하신다.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지금

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분의 약속을 나는 믿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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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을 앓으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감각이 둔해지며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 여러 합병증을

야기한다. ‘당뇨발’로 잘 알려진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자칫하다가는 절단의 위험까지

일으킨다. 혈액의 당 수치가 높아지면 신경세

포가 죽어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게 되는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발끝

이다.

많은 당뇨발은 사소한 상처에서 비롯된다.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상처, 발톱을 깎다가 생

기는 상처, 꽉 끼는 신발로 인한 물집과 굳은살

, 뜨거운 목욕탕에서 생긴 수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당뇨 환자의 발은 가벼운 상처도 궤양

이나 괴저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급속히 진

행할 수 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 탓에 혈관이 위축되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난로와 핫팩,

족욕과 같은 온열기구에 의한 저온화상이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병이

나 열이 나는 패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화상을

입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만 추운 날에는 동상을 피하기 위해 발을 따뜻

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경이 완전히 파괴되면 발의 감각이 둔해진

다. 발에 쉽게 상처가 나고, 다치거나 고름이 잡

혀도 본인은 아픈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가 통증보다는 상처가 커지고 피나 진물이

양말에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 감

각이 둔해진 환자는 추운 환경에서 발이 손상

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자주 발이 부

으며 피부에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해지고 갈라

져서 상처가 쉽게 난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다면 발의 갑작스러운 변

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의 색이 붉

거나 검게 변하거나 수포, 궤양 등 사소한 변화

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겨울철 당뇨발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

지하고 통풍이 잘되는 양말과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또 피부 보습제를 사용해 발의 건조와 갈

라짐을 예방해야 한다.

당뇨병성 족부 질환의 보존적 치료는 드레싱

을 해 조직 및 혈관의 생성을 돕는 것이다. 필요

하다면 혈관 확장제 등을 이용해 상처의 치유

과정을 촉진한다. 예전에는 심하게 괴사한 당

뇨발은 절단했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혈관 상태

에 따라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조기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당뇨의 무서운 합병

증 중 하나가 당뇨발이다. 당뇨 환자 중 많게는

10% 가까이에서 족부 궤양이 발생하고 이 중

70% 정도는 1년안에 호전하지만 5% 정도는 절

단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기적인 내과 진료

를 통해 혈당 뿐 아니라 혈압 및 고지혈증을 적

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장준희 부

장은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

도 그냥 지내다가 괴사로 진행한 다음에야 치

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발등뿐

아니라 발바닥, 발가락 사이 등을 면밀히 관찰

하고 물집이나 붉어진 곳, 피가 고인 곳이 없는

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희 부장은 “일단 발에 상처나 감염이

생기면 건강한 사람과는 달리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점점 상부로 번지게 되는데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급속히 진행된다”며 “환자들

은 당뇨병으로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감각이

무뎌져 외부 상처로부터 발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발톱을 깎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하며 티눈이나 굳은살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당뇨병성 족부병

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

과 장 준희 부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발 감각 둔해지는 당뇨병 환자, 저온화상∙동상
취약”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
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
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발 감각 둔해지는 당뇨병 환자,
저온화상∙동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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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꺼풀 + 눈 밑 쳐짐 만원360 콧대 + 코끝 만원350
얼굴 쳐짐(목 쳐짐 포함) 만원700 지방흡입(복부) 만원500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만원600~1,000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김수남
해외의료사업팀장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010-3469-4040 /  ID : huramkorea 

1-844-DO HURAM (1-844-364-8726)
*무료전화(Call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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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Artist in Korea, Fan (taegeu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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